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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및 과일의 섭취가 백내장 유병율에 미치는 영향 :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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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Cataract is a major cause of a loss of eye sight, and is a critical health issue in an aging society. The oxidative 

stresses to the lens due to various exterior/interior stimuli leads to degenerative changes of the visual system, resulting in 

cataract. Therefore, reducing the level of oxidative damage is critical in the prevention of the disease.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isk of cataract and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the major dietary source of antioxidants. 

Methods: Using the data of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2,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of 1,332 males (222 cases) and 2,012 females (377 cases) were analyzed, taking into account the cataract phenotype. Their 

dietary intake was categorized in 6 groups: TV (total vegetables), F (fruits), TVF (TV+F), SV (salted vegetables), NSV (Non‐SV), 
and NSVF (NSV+F). The level of intakes were evaluated referring to the recommendation level of various dietary guidelines. 

Results: The presence of cataract was associated with some type of fruit and vegetable intake. In males, the controls had 

more TVF (p < 0.001), TV (p =0.001), SV (p =0.012), NSV (p =0.007), and NSVF (p < 0.001) intake than the cases, and the 

lower intake of TVF (< 500g), TV (300g), NSV (< 100g), and NSVF (< 400g) increased the risk of cataract by up to 1.7 fold 

[95% confidence interval: 1.06‐2.71]. In females, the controls also had a higher intake of TVF (p < 0.001), TV (p =0.042), and 

NSVF (p < 0.001), but the intake of such fruits and vegetables did not predict the meaningful risk of cataract. The intake of 

SV and F was not associated with the cataract phenotype in either males or females. Conclusion: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can modify the risk of cataract in Korean males and a sufficient intake of those could be effective in the prevention 

of cataract. 

KEY WORDS: fruit, vegetable, cataract, KNHANES, Koreans

Received: August 8, 2018 / Revised: August 23, 2018 / Accepted: September 26, 2018
*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article.†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el: +82-62-530-1338, e-mail: yrhuh@jnu.ac.kr

© 2018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백내장은 눈 속의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혼

탁해지는 질환이다. 백내장은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하는

데, 미국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약 2천 50만 명, 80세 이상

의 연령에서는 약 50% 이상이 백내장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국내 보건복지동향 자료에서도 ‘노년성 백내

장’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에 77만 5,004명에서 

2014년에 90만 5,975명으로 매년 3.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 인구고령화에 동반되는 심각한 건강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3 
백내장의 발병에는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관련되어 있으

며, 고령, 여성, 과다한 자외선 노출, 음주, 흡연, 만성질환

의 유병 등은 백내장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4,5 이러한 체내외의 위험 인자들은 수정체 내에서 산화

적 스트레스의 발생을 유도하고 세포내 단백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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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mplified flow chart of study subject selection

DNA 등과 반응하여 세포 구조의 변화와 단백질의 응집을 

촉진함으로써 백내장을 발병시킨다.5,6 그러므로 과다한 산

화적 스트레스 발생 및 이를 제거하지 못하는 인체 내 불

충분한 영양 상태는 백내장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측

되고 있다. 그리스의 성인대상 연구에서, 육류의 과다 섭

취는 백내장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나, 과일 및 생선의 충분

한 섭취는 백내장의 위험을 50%까지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7 채소와 과일, 전곡류 및 커피 등으로 구성된 항산

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 섭취는 스웨덴인의 백내장 발병 

위험을 0.78배 낮추었으며,8 이란인 대상 연구 결과, 항산

화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는 79%의 백내장 위험 감소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9 이러한 외국의 선행연구들

은 실제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가 

백내장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
국인에서 이를 확인하는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채소류 및 과일의 충분한 섭취는 백내장을 비롯

한 대사증후군, 심혈관 및 암 질환에서 보호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다양한 식사 지침들이 수

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세계암연구재단 (World Cancer 
Research Fund, WCRF)에서는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과

일과 채소 (전분성 채소, 염장채소는 제외한 것)를 하루 최

소 400 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10 우리나라

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HP) 2020에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과일과 채소를 1일 500 g 이상 섭취하는 것

을 권장하고 있다.11 그러나 WCRF의 예시와 같이, 각 지

침에서 권장하는 채소와 과일의 종류는 구체적이거나 다

양하며, 종류 및 섭취 방법에 따른 건강 증진 효과는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총 채소 및 과일 섭취량뿐만 아

니라, 염장채소 섭취량, 비염장채소 섭취량 등, 다양한 채

소과일 섭취량의 종류와 그 성격에 따른 질환 영향력을 분

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대규모 질환 연구 코호트

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에서 나타나

는 채소류 및 과일 섭취 종류 및 수준이 백내장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안검진이 가장 처음 실시된 제5기 2012년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양받아 수행되었다. 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총 8,058명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

며, 이 중 39세 미만 3,556명, 백내장 의사진단 유무 무응

답 및 결측치 614명, 과일과 채소 섭취량 공통 결측치 424
명, 시력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A의 과다 섭취자 107명 (> 3,000 μg RAE), 기타 일반적 

특성 자료가 결측 된 13명을 제외한, 안검진을 받고 백내장 

발병 유무 결과가 확보되어 있는 40세 이상의 성인 3,344명
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Fig. 1).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 내 연구윤리심의위원

회 (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승인번호 : 2012- 
01EXP-01-2C), 본 연구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 (IRB)의 사전 승인을 획득하여 진행되었다 (승인번호 : 
1040198-160921-HR-087-01). 

인구사회학 및 생활습관, 신체계측 변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연구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이해를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신체

활동, 흡연, 음주, 당뇨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소득수준은 표본가구 및 표본인구의 소득 사분위 기준금

액에 따라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은 

달리기, 등산, 자전거 타기, 수영, 축구, 농구,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및 체육활동인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여부로 구분하였다. 흡연은 

평생 흡연 여부로 흡연자를 분류하였고, 음주는 최근 1년
간 1달에 한잔 이상 섭취한 경우를 음주자로 나누었고, 당
뇨병은 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진단여부를 기준으로 당뇨 

환자 및 정상군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0.1 cm와 0.1 kg단위로 측정하여, 체질량지수 (body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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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ification of intake for vegetables and fruits in present 
study 

index, BMI, kg/m2)를 산출하고,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

라 저체중 (BMI < 18.5), 정상 (18.5 ≤BMI < 25), 비만 (25
≤BMI)으로 분류하였다. 

과일 · 채소 섭취량 조사 및 분류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일 식품 섭취량 자료는 개인별 24

시간회상법을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획득된 채소 및 과

일 섭취량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

였다 (Fig. 2). 총채소 (Total vegetables, TV) 섭취량은 ‘염장

채소 (Salted vegetables, SV)’와 ‘비염장채소 (Non-salted 
vegetables, NSV)'의 섭취량의 합산 값을 의미하며, SV는 

김치류와 절임류 채소만의 섭취량을, NSV 섭취량은 

WCRF 권장 지침을 참고하여 TV에서 서류와 SV를 제외

한 섭취량으로 정의하였다. 과일군은 ‘과일 (Fruits, F)’ 섭
취량 단독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TV와 F 섭취량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V에 F와 섭취량을 합한 TVF (Total 
vegetables & fruits) 섭취량과, SV를 제외한 과일 및 채소

류 섭취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NSV와 F의 섭취량을 합

산한 NSVF (Non-salted vegetables & fruits) 섭취량을 추

가로 계산하여 백내장 위험도와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채소류 및 과일류 실제 섭취 수준 차이에 의한 

백내장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기준

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섭취량 수준을 구분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TVF 섭취량은 HP 2020의 섭취권장량 500 g을, F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2015의 성인용 권장식사패

턴에서 권장하는 하루 2회, 1인 1회 분량 100 g을 적용한 

200 g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TV 섭취량의 경우 

TVF에서 사용한 기준량 500 g에서 F 기준량 200 g을 뺀 

300 g을 TV 섭취량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SV는 보건복

지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2015의 성인용 권장식사패턴에

서 권장하는 1인 1회 분량인 40 g을 기준으로 1일 3회로 

가정 하에 120 g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NSVF섭취량

의 경우, WCRF의 권장 기준인 하루 400 g을 사용하여 대

상자의 섭취 수준을 평가하였으나, NSV의 경우 섭취권장

량에 대한 알려진 객관적 기준 지침이 미흡하여, 연구대상

자의 섭취 평균값을 반영하여 100 g단위로 범주화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통계적 분석은 대상자를 남녀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는 특성에 따라 Chi-squared 
test 및 Student’s t-tes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과일 및 채

소 섭취 종류 및 수준에 따른 백내장 위험과의 관련성은 

단변량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도출하

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model I은 교란 인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섭취량에 따른 백내장 위험도를 예측하였으며, 
model II는 연구대상자의 나이, 학력, 소득수준, 신체활동, 
흡연, 음주, 당뇨 유병 여부를 고려하여 백내장 위험도를 

분석하여 승산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수준으로 나

타내었다 (95% CI; 95% confidence intervals).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 22.0, IBM, Armonk, NY, USA)를 이용

하여 수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일반 특성 
남자와 여자에서 나타난 백내장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

성을 비교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남자의 경우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백내장 환자군의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

다 (p < 0.001). 학력 (p = 0.021)과 소득수준 (p < 0.001) 분
포의 경우 정상 대조군과 백내장 환자군 사이에 차이를 보

였는 바,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백내장 환자군에서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음주자 (p = 0.006)
와 당뇨병 유병자 (p < 0.001)의 분포의 경우도 양군 사이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바,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백내

장 환자군에서 음주자와 당뇨병 유병자 비율이 높았다. 그
러나 규칙적 운동과 흡연 여부 및 비만상태의 분포는 백내

장 유병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 남자와 유

사하게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백내장 환자군이 연령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 (p < 0.001), 양군 사이에 학력수준 (p <
0.001)과 소득수준 (p < 0.001)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또한 음주자 (p < 0.001) 및 당뇨병 유병자 (p < 0.001) 
분포도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상 대조군

에 비하여 백내장 환자군에서 음주자 및 당뇨 유병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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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s Females

Total
(n = 1,332)

Cataract
(n = 222)

Control
(n = 1,110)

χ2/t p1) Total
(n = 2,012)

Cataract
(n = 377)

Control
(n = 1,635)

χ2/t p1)

Age2) 60.7 ± 11.5 71.3 ± 7.8 56.9 ± 10.9 29.5 < 0.0013) 59.6 ± 11.8 70.4 ± 8.1 58.8 ± 11.1 18.1 < 0.001

Education

≤ Elementary 361 (27.1)4) 73 (32.9) 288 (25.9) 9.7 0.021 909 (45.2) 282 (74.8) 627 (38.3) 167.6 < 0.001

Middle 196 (14.7) 37 (16.7) 159 (14.3) 269 (13.4) 33 (8.8) 236 (11.7)

High 429 (32.2) 71 (32.0) 358 (32.3) 525 (26.1) 41 (10.9) 484 (29.6)

≥ College 346 (26) 41 (18.5) 305 (27.5) 309 (15.4) 21 (5.6) 288 (14.3)

House hold income

Low 292 (21.9) 80 (36.0) 212 (19.1) 45.5 < 0.001 553 (27.5) 201 (53.3) 352 (21.5) 169.6 < 0.001

Mid-low 361 (27.1) 71 (32.0) 290 (26.1) 499 (24.8) 86 (22.8) 413 (25.3)

Mid-high 319 (23.9) 35 (15.8) 284 (25.6) 447 (22.2) 48 (2.4) 399 (24.4)

High 360 (27.0) 36 (16.2) 324 (29.2) 513 (25.5) 42 (11.1) 471 (28.8)

Physical activity

No 1,146 (86.0) 198 (89.2) 948 (85.4) 2.2 0.138 1,822 (90.6) 365 (96.8) 1,457 (89.1) 21.2 < 0.001

Yes 186 (14.0) 24 (10.8) 162 (14.6) 190 (9.4) 12 (3.2) 178 (10.9)

Smoking status

Smoking 489 (36.7) 81 (36.5) 408 (36.8) 0.006 0.939 761 (37.8) 153 (40.6) 608 (37.2) 1.5 0.220

Non smoking 843 (63.3) 141 (63.5) 702 (63.2) 427 (21.2) 224 (59.4) 1,027 (62.8)

Alcohol drinking

No 440 (33.0) 91 (41.0) 349 (26.2) 7.6 0.006 1,439 (71.5) 315 (83.6) 1,124 (68.7) 32.9 < 0.001

Yes 892 (67.0) 131 (59.0) 761 (68.6) 573 (28.5) 62 (16.4) 511 (31.3)

Body mass index (kg/m2)

< 18.5 40 (3.0) 9 (4.1) 31 (2.8) 2.4 0.291 51 (2.5) 5 (1.3) 46 (2.8) 3.0 0.215

18.5 ~ 25 845 (63.4) 147 (66.2) 698 (62.9) 1,269 (63.1) 236 (62.6) 1,033 (63.2)

> 25 447 (33.6) 66 (29.7) 381 (34.3) 692 (34.4) 136 (36.1) 556 (34.0)

Diabetes mellitus

No 1,150 (86.3) 162 (73.0) 988 (89.0) 40.3 < 0.001 1,799 (89.4) 292 (77.5) 1,507 (92.2) 70.1 < 0.001

Yes 182 (13.7) 60 (27.0) 122 (11.0) 213 (10.6) 85 (22.5) 128 (7.8)

1) p-values from Chi-squared test except for age   2) mean ± SD   3) p-value from Student’s t-test   4) number of subjects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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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ataract Control χ2/t p1)

Males

TVF (g)2) 556.0 ± 373.28) 461.3 ± 317.7 574.9 ± 380.6 -4.6 < 0.001

TV (g)3) 387.2 ± 249.9 336.1 ± 242.9 397.5 ± 250.1 -3.3 0.001

F (g)4) 262.5 ± 278.7 202.8 ± 207.8 273.9 ± 289.0 -1.5 0.123

SV (g)5) 155.0 ± 147.7 135.1 ± 118.9 159.0 ± 152.5 -2.5 0.012

NSV (g)6) 243.3 ± 204.0 209.5 ± 206.3 250.1 ± 203.0 -2.7 0.007

NSVF (g)7) 411.5 ± 343.5 334.0 ± 295.0 426.9 ± 350.5 -4.1 < 0.001

Females  

TVF (g) 490.7 ± 350.1 426.0 ± 316.2 505.7 ± 316.2 -4.3 < 0.001

TV (g) 294.5 ± 207.7 274.8 ± 207.6 299.0 ± 207.6 -2.0 0.042

F (g) 265.7 ± 270.5 222.2 ± 218.1 274.9 ± 270.5 -1.9 0.049

SV (g) 104.0 ± 101.2 102.2 ± 103.6 104.4 ± 100.7 -3.6 0.425

NSV (g) 201.5 ± 182.4 189.1 ± 187.8 204.4 ± 181.1 -1.4 0.149

NSVF (g) 398.8 ± 331.7 339.0 ± 298.5 418.0 ± 342.6 -5.1 < 0.001

1) p-values from Student’s t-test   2) TVF: total vegetables + fruits   3) TV: total vegetables   4) F: fruits   5) NSV: non-salted vegetables 
6) SV: salted vegetables   7) NSVF: non-salted vegetables + fruits   8) mean ± SD

Table 2. Daily mean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taking account of cataract phenotype 

이 높았다. 한편 규칙적인 신체 운동을 하는 경우는 남자

와는 다르게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01), 정상 대조군이 백내장 환자군에 비하여 높았다, 흡
연여부와 비만정도는 백내장 유병과 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변수들은 백내장의 유병률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이후 채소 및 과일 섭취수준에 의한 위험도를 예

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 변수로 고려되었다. 

백내장 유무에 따른 채소 및 과일 섭취량 특징
Table 2는 남자와 여자에서 각각 정상 대조군과 백내장 

환자군의 채소 및 과일류 평균 섭취량 수준을 비교하여 제

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F 섭취량을 제외한 평균 TVF 
(p < 0.001), TV (p = 0.001), SV (p = 0.012), NSV (p =
0.007), NSVF (p < 0.001) 섭취량이 모두 정상대조군에 비

하여 백내장 환자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F 섭취량

의 경우 백내장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평균 섭취량은 각

각 202.8 g과 273.9 g이었으나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성의 경우, 정상 대조군의 TVF (p <
0.001), TV (p = 0.042), F (p = 0.049), NSVF (p < 0.001) 
섭취량이 백내장 환자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SV, NSV 섭취량은 정상 대조군과 백내장 환자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양한 채소 및 과일류 섭취량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

의 섭취 수준별 군의 분포를 나타낸 결과를 Table 3에 제

시하였다. 상기한 평균 섭취량 비교 결과와 유사하게 남성

에서 정상 대조군과 백내장 환자군의 TVF (p < 0.001), TV 
(p < 0.001), F (p = 0.047), NSV (p = 0.001), NSVF (p =
0.001) 섭취수준 별 군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상 대조군에서 채소 및 과일류 섭취 권장량 및 기준량을 

충족시킨 사람들의 비율이 백내장 환자들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SV의 경우, 정상 대조군과 백내장 환자군의 섭취

기준량에 의한 대상자의 군별 분포 비율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 TVF (p < 0.001)와 NSVF (p = 0.001)
의 섭취수준별 군의 분포는 백내장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바, 정상 대조군에서 기준량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TV, F, SV, NSV 섭
취 수준에 따른 군 분포는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채소 및 과일 섭취 수준에 따른 백내장 위험 
상기한 정상 대조군과 백내장 환자군의 채소 및 과일 섭

취 수준별 분포를 이용하여 채소 및 과일 섭취에 의한 백

내장 위험도를 예측하였다 (Table 4). 연구대상자의 특징

을 고려하지 않은 model 1에서, 남성의 경우 TVF, TV 섭
취량을 권장량 또는 기준량 이하로 섭취할 경우, 백내장 

유병 위험도가 약 1.8 ~ 1.9 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NSV와 NSVF의 경우 역시, 기준량 및 권장량 이

하로 섭취하는 대상자들은 백내장이 발병할 확률이 약 2.2
배 및 1.7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회귀분석 model II (나이, 
교육수준, 가구수입, 신체활동, 음주, 흡연 및 당뇨병 유병

여부 보정) 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TVF, TV 섭
취량을 권장량 500 g 또는 기준량 300 g 이하로 섭취할 경

우, 백내장 유병 위험도가 각각 1.42 (95% CI: 1.01-2.00), 
1.62 (95% CI: 1.17-2.25) 배로 상승하였으며, NSF와 

NSVF의 경우, 기준량 및 권장량 100 g과 400 g 이하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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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s Females 

All 
(n = 1,332)

Cataract 
(n = 222)

Control
 (n = 1,110)

χ2/t p1) All
(n = 2,012)

Cataract
(n = 337)

Control
(n = 1,635)

χ2/t p1)

TVF2)

< 500 g 685 (51.4) 141 (63.5) 544 (49.0) 15.5 < 0.001 1,210 (60.1) 260 (69.0) 950 (58.1) 15.0 < 0.001

≥ 500 g 647 (48.6) 81 (36.5) 566 (51.0) 802 (39.9) 117 (31.0) 685 (41.9)

TV3)

< 300 g 580 (43.5) 127 (57.2) 453 (40.8) 20.2 < 0.001 1,228 (61.2) 239 (63.7) 989 (60.6) 1.2 0.256

≥ 300 g 752 (56.5) 95 (42.8) 657 (59.2) 780 (68.8) 136 (36.3) 644 (60.6)

F4)

< 100g 264 (30.8) 45 (32.8) 219 (30.5) 6.1 0.047 403 (27.0) 81 (31.3) 322 (26.2) 3.9 0.142

100 ~ 200 g 175 (20.4) 37 (27.0) 138 (19.2) 354 (23.8) 64 (24.7) 290 (23.6)

≥ 200 g 417 (48.7) 55 (40.1) 362 (50.3) 733 (49.2) 114 (44.0) 619 (50.3)

SV5)

< 60 g 329 (26.3) 59 (28.4) 270 (25.9) 0.6 0.724 787 (42.5) 149 (45.0) 638 (42.0) 1.23 0.540

60 ~ 120 g 337 (26.9) 56 (26.9) 281 (26.9) 502 (59.8) 83 (25.1) 419 (27.6)

≥ 120 g 586 (46.8) 93 (44.7) 493 (47.2) 561 (30.3) 99 (29.9) 462 (30.4)

NSV6)

< 100 g 302 (22.8) 71 (32.0) 231 (21.0) 16.3 0.001 661 (33.4) 140 (38.3) 521 (26.3) 4.9 0.176

100 ~ 199 g 387 (29.3) 67 (30.2) 320 (29.1) 577 (29.2) 101 (27.6) 476 (29.5)

200 ~ 299 g 260 (19.7) 39 (17.6) 221 (20.1) 328 (16.6) 57 (15.6) 271 (13.7)

≥ 300 g 373 (28.2) 45 (20.3) 328 (24.8) 413 (20.9) 68 (18.6) 345 (21.4)

NSVF7)

< 400 g 784 (59.0) 154 (69.4) 630 (57.0) 11.7 0.001 1,214 (60.9) 254 (68.5) 960 (59.2) 10.9 0.001

≥ 400 g 544 (41.0) 68 (30.6) 476 (43.0) 779 (39.1) 117 (31.5) 662 (40.8)

1) p-values from Chi-squared tests   2) TVF: total vegetables + fruits   3) TV: total vegetables   4) F: fruits   5) NSV: non-salted vegetables   6) SV: salted vegetables   7) NSVF: non-salted 
vegetables + fruits

Table 3. Distribution of subjects taking account of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levels and cataract phen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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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s Females

Model Ⅰ1) Model II2) Model Ⅰ Model II

OR3) 95% CI4) p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TVF5)

≥ 500 g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 500 g 1.81 (1.34-2.43) < 0.001 1.42 (1.01-2.00) 0.044 1.60 (1.26-2.03) < 0.001 0.85 (0.63-1.13) 0.274

TV6)

≥ 300 g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 300 g 1.93 (1.44-2.59) < 0.001 1.62 (1.17-2.25) 0.003 1.14 (0.90-1.44) 0.256 0.71 (0.54-0.94) 0.019

F7)

≥ 200 g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100 ~ 200 g 1.76 (1.11-2.79) 0.016 1.63 (0.96-2.77) 0.068 1.19 (0.85-1.67) 0.292 1.00 (0.67-1.49) 0.982

< 100 g 1.35 (0.88-2.07) 0.167 1.21 (0.73-1.99) 0.446 1.13 (0.99-1.87) 0.052 0.95 (0.65-1.39) 0.815

SV8)

≥ 120 g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60 ~ 120 g 1.05 (0.73-1.51) 0.767 0.99 (0.57-1.28) 0.967 0.92 (0.67-1.27) 0.631 0.97 (0.66-1.40) 0.871

< 60 g 1.15 (0.80-1.65) 0.421 0.85 (0.66-1.48) 0.455 1.09 (0.82-1.44) 0.548 0.87 (0.62-1.20) 0.406

NSV9)

≥ 300 g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200 ~ 299 g 1.28 (0.81-2.04) 0.285 1.45 (0.87-2.41) 0.153 1.06 (0.99-1.87) 0.742 1.02 (0.65-1.06) 0.917

100 ~ 199 g 1.52 (1.01-2.29) 0.042 1.40 (0.89-2.21) 0.144 1.07 (0.76-1.50) 0.668 0.74 (0.50-1.13) 0.153

< 100 g 2.24 (1.48-3.37) < 0.001 1.70 (1.06-2.71) 0.025 1.36 (0.99-1.87) 0.058 0.73 (0.49-1.06) 0.106

NSVF10)

≥ 400 g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 400 g 1.71 (1.25-2.33) 0.001 1.49 (1.04-2.13) 0.027 1.49 (1.17-1.90) 0.001 0.82 (0.61-1.10) 0.187

1) Model I: unadjusted   2) Model II: adjusted for age, education, income, physical activity, smoking, alcohol drinking, and diabetes mellitus   3) OR: odds ratio   4)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5) TVF: total vegetables + fruits   6) TV: total vegetables   7) F: fruits   8) NSV: non-salted vegetables   9) SV: salted vegetables   10) NSVF: non-salted vegetables + fruits

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and risk for cata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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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대상자들은 이상 섭취하는 대상자에 비하여 백내

장이 발병할 확률이 각각 1.70 (95% CI: 1.06-2.71), 1.49 
(95% CI: 1.04-2.13) 배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SV의 섭취

량이 낮은 경우 백내장의 위험을 약 15%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여성의 경우, model 1에서는 TVF와 NSVF의 섭취량이 

백내장 위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정

변수를 고려한 model II에서는 백내장 위험과 유의적 상관

성을 보이지 않았다. Model II 분석결과 여러 채소과일 섭

취량 분류 중 오직 TV의 섭취량이 300 g 이하인 경우 백

내장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OR: 0.71, 95% CI: 
0.54-0.94). 

고  찰

백내장은 다양한 유전 및 환경요인이 발병에 관련되어

있는 퇴행성 안질환이며, 실명의 첫 번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에 백내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채

소 및 과일류 섭취가 백내장의 유병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남성에서 분석된 총 6가지의 TVF, 
TV, F, SV, NSV, NSVF 섭취량 중, F를 제외한 정상 대조

군의 다른 섭취량이 백내장 환자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VF, TV, NSV, NSVF의 낮은 섭취량은 최대 

1.7배까지 백내장발병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의 수정체는 렌즈 상피세포로부터 분화된 섬유세포 

(fiber cell)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단백질인 크리스탈린 

(crystallins)이 정교한 초분자 유기조직 (supramolecular 
organization)을 이루어 투명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단백질 합성은 감소하고, 크리스탈린

이 당화반응 (glycation), 인산화반응 (phosphorylation), 탈
아미드화 (deamidation), 교차결합 (crosslinking) 등에 의해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 불용성 크리스탈린의 증가로 인한 

산란과 흡수가 증가하여 투명성을 잃게 된다.13,14 또한 지

질과 단백질의 산화와 glutathione 환원 시스템 간의 부조

화로 인해 산화적 스트레스에 더 예민해지기도 하며,15 이
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들은 위의 투명성을 상실시키는 병

리적 반응을 촉진시킨다. 항산화작용은 산화적 스트레스

에 의해 생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무기질 

(Cu, Zn등) 등과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이 주체가 되어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한국 성인의 항산화 비

타민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주요 

공급원은 과일과 채소이며, 이는 또한 다른 기능성 성분인 

파이토케미칼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18 그러므로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의 

급원인 채소와 과일류의 부족한 섭취는 백내장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측된다.7-9

본 연구 결과, 정상 대조군과 백내장 환자군의 채소 및 

과일류 섭취 차이는 남성에서 비교적 뚜렷하였으며, OR값

으로 확인한 식이요인에 의한 백내장 위험 조절 효과 역시 

남성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에는 백

내장 유병 유무에 따른 채소 및 과일류 섭취 차이는 일부 

섭취 분류군에서만 나타났으며, 채소 및 과일류 섭취량은 

백내장의 위험도와 유의적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model II에서 TV섭취량이 300 g 미만으로 섭취 하였을 때 

오히려 백내장 위험도를 약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는 model 1에서 나타나는 위험 증가 효과와 상

반되며, 보정변수에 의한 효과로 추측된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식생활 관련 백내장 위험도에 관한 차이는 다

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건강에 관한 관

심과 지식수준이 다르며, 이에 따르는 건강 행동 및 결과 

역시 차이를 보인다.19 
여성의 경우 남성들 보다 체형과 미

용에 관한 관심이 높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

성이 높다.19 이러한 건강에 관한 관심은 남자보다 여자에

게서 전반적인 채소류 및 과일류의 섭취 권장량 및 기준량 

이상 섭취자의 비율을 높여, 백내장 위험도와 유의적인 관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통적 한식은 다양한 곡채류 식품으로 구성되어 최근 

한국인의 식생활은 고기, 지질 및 당류의 섭취가 주류를 

이루는 서구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20 
채소 섭취는 

염장된 형태 (김치, 장아찌 등)가 주를 이루고 있다.21,22 
SV의 섭취는 총 채소류 섭취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사

실이나, 한국인의 제일 나트륨 급원이며,23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백내장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채소 및 과일류 섭취를 다양한 분

류 방법을 통하여 범주화시켰으며, 특히 SV에 의한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SV의 섭취량을 따로 구분하여 백

내장 위험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SV
의 섭취량은 남녀에서 모두 백내장과 뚜렷한 상관성을 보

이지 않아, SV를 통한 나트륨 섭취와 백내장의 발병 연관

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는 다른 주요 나트륨 급원인 국, 
찌개 등을 통한 섭취량이 고려되지 않은 SV 섭취만을 통

한 나트륨은 백내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추

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SV를 제외한 NSV, 
NSVF 섭취량과 백내장 관련성 및 선행 나트륨 관련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SV 섭취량과 백내장 위험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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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여전히 무시될 수 없으므로, 백내장의 예방을 위하여 

SV를 제외한 다른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량을 높이는 것

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 섭취량 역시 백내장 

위험과 유의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백내

장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평균 섭취량이 권장량인 200 
g 이상이었으며, 섭취량에 따른 대상자 군의 분포가 비슷

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트륨 섭취와 

독립적이며,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의 급원인 F의 백내장

을 비롯한 다른 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는 여러 선행 연구

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SV 및 F 섭취량과 백내

장 유병에 관한 관계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명확한 규명을 위한 다양한 대규모 후속 연구들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백내장 발병과 채소, 과일류의 섭취

와의 관계를 최초로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연구는 대규모 

코호트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어 결

과에 대한 설명력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설계되어 

식품 및 영양소와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다. 또한 식이 자료 수집시 이용된 24시간 회상법은 

조사 전 1일 식이섭취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의 일상적

인 평균 섭취량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시력과 관련

된 파이토케미컬,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러한 한계점을 보완 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백내장 발병 위험과 과일 및 채소 섭취와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TVF, TV, NSVF의 불충분한 섭취는 남성

의 백내장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에

서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인 

남성의 백내장 예방을 위해, 과일 및 채소의 섭취량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영양교육 등의 방법이 필요하며, 또한 여

성에게서 백내장의 발병과 관련된 식이요인을 규명 하는 

추가 연구들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안검진이 가장 처

음 진행된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남성 1,332명 (환자 

222명) 및 여성 2,012명 (환자 337명)에서 나타난 채소 및 

과일류 섭취 종류와 수준이 백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남자 대상자의 낮은 TVF, TV, NSV, NSVF 섭취

량은 백내장 위험을 약 1.4 ~ 1.7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여자 대상자에서는 식이섭취와 백내장 위험도

의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

과는 한국인 남성의 백내장 위험률 감소를 위해 충분한 채

소와 과일을 섭취이 권장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보건 영

양 정책의 개발과 효과적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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